
  오래 전, 방영했던 있는 인기드라마 ‘주몽’에서는 스스로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

다.”고 말하는 ‘사용’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냥 보기에도 남녀의 경계가 모호한 외모를 가

져, 이 대사로 한때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다. 흔히 세상의 반은 여자, 반은 남자라고 말할 만큼 

뚜렷하게 양성을 구별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사용’같은 

인물이 낯설다. 그러나 식물에서는 어떤가. 암술과 수술이 한꽃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 동물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는 ‘자웅동체’인 동물이 

다수 있다. 과학저술가 제니퍼 애커먼에 의하면 인간에게 고환과 난관을 모두 가진 진정한 자웅

동체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남성과 여성의 특질을 혼합해 가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성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서로 이어진 사람이 25명 중 한명 꼴로 존재한다니 흔하다고 할만하다. 

  이렇게 인간의 성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세계에서 모든 성별이 ‘흑과 백’처럼 정확히 양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 동물들의 성별은 생명이 형성될 때부터 확연히 구별되지만, 때로는 성

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성별이 정해지는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유동적

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동물도 있다. 지구상의 동물 종의 수가 많은 만큼 이처럼 동물들의 성

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자웅동체인 동물들에는 민달팽이, 해면, 해파리, 지렁이, 멍게 등이 있

다. 이들은 서로의 몸에 정자를 발산하여 한꺼번에 양성노릇을 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

웅동체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모두가 고착성을 띠거나 이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동물들인 것이다. 이 동물들은 짝을 만날 확률이 반반인 자웅이체보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100% 

짝짓기가 성사되는 자웅동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굴은 일생동안 생식기를 교대로 성숙하여 정기적으로 성을 전환한다. 놀래기

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하는데, 이들은 가장 큰 녀석이 수컷이 되고 나머지는 암컷이 된다. 수컷

이 죽으면 몇 분 내로 가장 큰 암컷이 수컷 노릇을 하기 시작하며 약 2일이 지나면 녀석은 몸의 

변화를 거쳐 완전히 수컷이 된다. 

  동물 중에서도 파충류에서는 태어난 후의 환경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성이 결정되는 동물이 

있다. 도마뱀, 거북, 악어가 그것인데, 부화 온도에 따라 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 결정 

양식은 수정란이 부화할 장소가 임의적이고, 부화되는 장소의 환경요인이 변동이 많으며, 달라지

는 환경요인에 따라 암컷이 유리할 수도 수컷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생존율이 극

히 낮은 새끼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리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번식수단인 것이다. 온도에 따

른 성 결정은 물고기 중에도 한 종 있다. 대서양실버사이드라는 물고기다. 이 물고기는 온도가 낮

으면 암컷, 온도가 높으면 수컷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성차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염색체 수준까지 확대시킨다면 종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성 결정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에서 이름을 가진 약 200만 종 중에 2000



종은 짝짓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성으로 번식을 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민물에 사는 작고 투명한 자루 모양의 동물인 델로

이드 로티퍼인데 거의 4000만 년 동안 짝짓기 없이 살아왔다. 이들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

이 수정 없이 단성생식을 하는 암컷으로 자란다. 다시 말해 처녀만이 있을 뿐 수컷은 존재한 적

이 없는 것이다.

  이제 세상 동물 모두를 인간처럼 암컷과 수컷으로 정확히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심지어 인간마저도 남과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모든 생물은 최초의 생명체 이래로 종

족번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성차를 만들어내고, 그 형성방식을 갖추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 방식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똑똑한 자연의 작품인 것이다. 더 이상 ‘사

용’의 존재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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